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배송 중 차량 화재 진압한 쿠
팡친구 표창
2026. 9. 3.

와우 히어로로 선정된 쿠팡친구 유태선 씨(왼쪽), 홍용준 CLS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친구 유태선씨, 차량 화재 발견 즉시 초기 진화�여성·아동 탑승자 4명 안전 확보
유씨, “불이 나자 빨리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뿐�같은 상황에도 주저 없이 나설 것”
CLS, 위험 상황 속 시민 안전 지킨 배송직원에 표창·포상

2026. 09. 03.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중 차량 화재를 발견해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화로 인명·재산 피해 예방
에 기여한 쿠팡친구 유태선씨를 ‘와우 히어로’로 선정하고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는 지난 8월 26일 성동구에 있는 성동1캠프 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유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강변북로 하남 방면을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엔진룸 부근에서
시작된 화재는 자칫 인명 피해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유씨는 즉시 차량을 정차한 뒤 주저 없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쿠팡 배송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이
후 화재가 재발하자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추가 소화기를 확보해 진압을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2명과 아동 2명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 유
씨는 화재 진압과 동시에 연기가 아동들이 있는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고,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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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착한 뒤에도 “아이들부터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등 현장 안전 확보에 힘썼다. 유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 확산과 추
가 사고를 막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유씨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이 났으니 빨리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
했다. 그는 “앞으로도 같은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돕겠다”고 말했다.

CLS는 인명 구조, 사고 예방, 재난 대응 등 위급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직원들을 ‘와우 히어로’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
다. 화재 초기 진압과 시민 구조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직원들의 선행과 안전 의식을 격려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